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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젤리 비타민

갈수록 인기 높아져방콕지사

Thailand

힌 식사를 챙기기가 어렵다며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은 비타

민 보충제를 먹어야 될 수도 있지만,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비타민이 결핍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추천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1일 설탕 섭취를 하루 열량의 

5%, 즉 성인 기준 6티스푼(25g) 이하로 권장하고 있는데 일

부 젤리 비타민의 당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이 단맛에 중독되면 편식, 비만, 충치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부 부모

들은 철분이 함유된 종합 비타민을 섭취했을 때 자녀의 식

욕이 증가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며 섭취를 중단

하면 식욕이 다시 떨어진다고 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출처 : �www.bangkokpost.com

인기몰이 중인 젤리 비타민의 명암

최근 태국에서는 구미 비타민(Gummy Vitamin, 이하 젤리 비

타민)이라 불리는 젤리 형식의 비타민이 아이들을 위한 건

강보조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각종 매체를 통해 젤리 

비타민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에서는 자

녀 건강을 위해 젤리 비타민을 섭취해야 한다는 광고가 더 

자주 노출되고 있다. 반면, 젤리 비타민이 얼마나 효과적인

가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과 오해들이 부모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비타민을 섭취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태국 벳타니(Vejthani)병원의 한 소아과 전문의는 “젤리 비타

민은 일반 비타민 보충제와 비슷하지만 각 브랜드마다 다른 

영양소를 제공하므로 제품 성분표를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라며 “아이들이 평소 먹는 식단에 우리 몸에 필요한 5대 영

양소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면 굳이 젤리 비타민을 섭취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오늘날에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즉석식품 또는 냉동식품 섭취가 늘어나 균형 잡

맞벌이를 하고 있는 태국 부모들도 많고 간편하게 포장 음식을 
구매하여 집에서 먹는 인구도 많은데, 이에 부족한 영양 섭취를 
간편하게 간식을 겸해서 건강보조식품을 챙겨주는 부모들이 
많아 젤리 비타민 또는 어린이용 건강식품의 소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특히 비타민 음료나 젤리 등은 앞으로 당분 
함량이 낮고, 어린이 취향에 맞는 신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소비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건강 간식 등은 유기농 인증, 안전성 관련 인증 
등을 사전에 취득하여 시장 진출 시 제품의 신뢰성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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